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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호 - 10�2019년 5월 28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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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회사는 5월 28일(화) 오후 3시, 2019년도 단체교섭 제4차 단협/제도 실무소위원회를 열고 협상을 이어갔으나 노사간 첨예한 대립 속에 이날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폐회했다. 노동조합은 먼저 지난 회의 이후 변화된 입장 여부를 물었으나 회사는 ‘입사 5년이 경과한 시점에 1회 부여되는 A직의 G직 전환 기회’를 제시했을 뿐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노측 “연차휴가 촉진제, 대체 휴무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원래 취지 벗어나 회사의 비용절감 수단으로 악용, 잔여 연차 수당 지급하고 반차 사용도 기존 5일에서 더 확대하자는 것이 현장의 절실한 요구”�사측 “폐지야 말로 직원의 자율권 박탈하는 것, 회사도 직원 휴식 보장 위해 많은 노력”��계속해서 노동조합은 “특별휴가 의무화, 연차 촉진제 폐지, 대체 휴무제 폐지, 정년 연장, 기준급/역량급 통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거듭 설파했으나 회사는 ‘제도 개선에 대한 호불호와 유▪불리가 나눠지는 직원이 많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노측, “기준급/역량급 통합, 노동조합이 2014년부터 한결같이 요구, 인사평가를 받아도 급여가 얼마나 오르는지 전혀 모르는 게 현장의 현실이다”�사측, “기준급/역량급 따로 분리되는 장, 단점 있다. 부작용은 최소화하려 노력하겠다”��이에 노동조합 변우영 사업지원실장은 “노측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한 뒤 ‘지난 회의 때 경고했듯, 노동조합이 수용할 만한 제시안이 나오지 않는 한 더 이상 진전 없는 실무소위는 갖지 않겠다’고 선언 후 실무소위를 폐회했다. 





회사 “A직의 G직 전환 기회 제시, �그 외 수용 어렵다”��노동조합 “뒷짐 지고 교섭 해태하는 격, �조합이 수용할 만한 진전안 가져올 것”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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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 없는 실무소위 더는 하지 않겠다”�4차 실무소위서,“원래 취지 벗어난 연차휴가 촉진제는 폐지가 정답”  













